
188  2022년 8월호

법정 돋보기

숨진 고양이는 어쩌다 16층에서 

떨어졌나…‘5시간짜리’ 주인의 죗값은?

법정 돋보기

-입양 5시간 만에 아파트 밖 던진 혐의피고

인 ‘난간서 잡으려던 찰나에 추락’ 맞은편 아

파트 목격자 ‘작정한 듯 던져’ 검, 벌금 100

만원 구형...내달 26일 선고

“증인, 목격한 장면을 떠올리는 게 괴로우

시더라도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. 이해하시

겠죠?” “고양이가 어떻게 떨어졌나요?” “하늘

에 떠 있던 순간 고양이가 주인 얼굴을 보고 

있었단 말인가요?”

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501호 법정에서 

한 고양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형사4단독 신혁

재 부장판사의 질문이 이어졌다. 이 고양이는 

2020년 7월14일 숨졌다. 오후 7시쯤 서울 관

악구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인근 버스정류

장 앞쪽까지 날아가 떨어졌다. 퇴근하던 사람

들이 떨어진 고양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. 누

군가 숨진 고양이 위에 천을 덮어주었다.

이날 열린 결심공판에 피고인으로 선 건 주

인 A씨였다. 입양한지 5시간 밖에 안 된 길고

양이를 아파트 아래로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

게 한 혐의(동물보호법 위반)를 받는다. A씨

는 혐의를 부인했다.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

집에서 뛰쳐나간 고양이를 잡으려 복도를 헤

집고 다녔고, 난간에 올라선 고양이를 잡으려

던 찰나 고양이가 떨어졌다고 했다.

당시 건너편 아파트에서 상황을 목격한 동

네 주민 B씨는 A씨 주장과 다른 증언을 했다. 

‘A씨가 고양이를 내던졌다’는 것이다. B씨는 

“당시 장면이 떠올라 제가 몇날 며칠 잠을 못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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잤어요”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

명했다. “고양이를 든 채로 옆을 살피던 A씨 

팔이 앞으로 나갔어요. 고양이는 주인 얼굴을 

보고 있었단 말이에요. 아직도 기억이 나요.” 

B씨는 A씨가 몸을 움츠렸다 고양이를 작정한 

듯 내던졌고, 고양이는 ‘직선’이 아닌 ‘포물선’

으로 떨어졌다고 했다.

아파트 16층에서 고양이를 고의로 던졌는

지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A씨 측은 고

양이를 던진 적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

했다. A씨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“난간에 올

라선 고양이를 보고 A씨는 떨어질까 걱정이 

되어 팔을 뻗었는데 고양이가 팔을 뛰어넘어 

우연히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”이라며 “A씨는 

당시 경찰과 소방에 바로 연락을 했는데, 고의

로 고양이를 던졌다면 적극적으로 구호 요청

에 나서지 않았을 것”이라고 했다. 멀리에서 

지켜본 증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

어려웠을 것이라고도 했다.

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메고 온 가방끈을 

만지작거리며 말했다. “제가 경솔했던 게 고

양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고양이가 도망다

닐지 몰랐어요.…일단 죽은 고양이한테 많이 

미안해요.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고양이를 

(장례식장에) 데려다주고 많이 울었거든요. 

그런데 저는 고양이를 던지지는 않았어요. 정

말로요.”

A씨 항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벌금 100만

원을 구형했다.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

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

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

다. 구형 직전 방청석에선 A씨를 따라 법정에 

온 A씨 어머니가 작게 외쳤다. “A야, 고양이 

네가 안 던졌다고 말을 해!”

A씨는 같은 날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(폭행)

도 받는다. 당시 떨어진 고양이 주변으로 사람

들이 몰려있을 때 한 초등학생이 A씨를 가리

키며 “고양이를 던진 거 아니냐”고 하자 화가 

나 그 학생을 때린 혐의이다. 검찰은 A씨가 손

으로 초등학생 왼쪽 귀를 강하게 때렸다고 봤

다. A씨 측은 초등학생을 때린 건 잘못된 행동

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‘꿀밤’에 불과했다고 주

장했다.

선고는 내달 26일이다.

(출처/경향신문 & 경향닷컴)

 


